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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V냐 세단이냐…상반기 신차 어떤 차를 살까?

레포츠엔 ‘렉스턴스포츠칸’ vs세단의미래 ‘8세대쏘나타’

“SUV를살까?세단을살까?”새차를살계획
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런 고민에 빠진다.
SUV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상반기 출시 예
정인 모델들도 다양하다. 여기에 올해 소비자에
게 선택 장애를 일으킬 매력적인 세단들이 대거
출격을 준비중이다. 연휴 내내 선택의 고민에 빠
져볼만한상반기주요신차를살펴봤다.

뀫SUV인기이어갈기대주들
▲쌍용차렉스턴스포츠칸 :바이크,수상스키등대
형 장비를 싣고 다니며 레포츠를 즐기고 있다면
주목할 것. 2019년 신차 포문을 연 쌍용차 렉스턴
스포츠칸은적재공간인데크를310mm나확장해
활용도가 좋아졌다. 적재 한계를 높인 파워 리프
서스펜션을 쌍용차 최초로 적용해 최대 700kg까
지적재가가능하다.가격은2838만∼3367만원.
▲기아차 쏘울 부스터 : 박스카 시장 공략을 위해
2008년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젊고 유니크한 모델
이었다. 2013년 2세대를 거쳐, 6년 만에 나온 3세
대 쏘울 부스터는 새로 도입한 첨단 멀티미디어
가 강력한 매력 포인트다. 음악 비트에 따라 실내

조명을 바꾸는 사운드 무드 램프, 버튼 하나로 가
수와 노래 제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운드하운
드 등을 통해 디지털 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. 가
격은1914만∼2346만원.
▲닛산 엑스트레일 : 한국닛산은2019년첫신차로
준중형 SUV X-트레일을 야심차게 내놓았다. 글
로벌 시장에서 600만 대나 팔린 인기 모델이다.
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모델은 부분변경을 거친
3세대다. 2.5 가솔린 엔진과 무단 변속기를 지녀
정숙하면서도 파워풀한 주행 능력을 자랑한다.
역동적인 디자인과 1996리터까지 늘어나는 동급
최고수준의적재공간을갖췄다.
▲DS 7크로스백 : 자동차계의샤넬이나루이비통
이 되겠다며 2014년 파리에서 탄생한 DS 브랜드
의 플래그십 SUV다. 아름답고 독창적인 디자인
만으로도 일단 눈길을 끈다. 보석처럼 반짝이는
프론트와리어램프,전담가죽장인팀이개발했다
는 실내 시트도 실제로 보면 더 매력적이다. 실시
간으로 노면을 분석하는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과
나이트비전.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 첨
단사양도충실하다.가격은5190원∼5890만원.

뀫세단의 부활 이끈다!
▲현대차 8세대 쏘나타 : 현대차의 글로벌 및 내수
시장 반등을 이끌어 낼 가장 중요한 모델이다.
1분기 출시 예정인 8세대 쏘나타의 가장 큰 특징
은확달라진디자인이다.콘셉트카르필루즈디
자인을차용해미래지향적인스타일을구현했다.

또한 세타 3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. 철
옹성같은 SUV 인기를 잠재우고, 중형 세단의 전
성시대를다시열지기대되고있다.
▲뉴 푸조 508 : ‘푸조가 이처럼 역동적이고 우아
한 브랜드였나’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
쿠페형 세단 디자인으로 거듭났다. 사자의 송곳
니를 형상화한 주간 주행등부터 유니크하다. 새
로 수석 디자이너로 온 질 비달의 작품이다. 어댑
티브크루즈컨트롤과 액티브 서스펜션시스템을
갖춰드라이빙의즐거움까지더했다.
▲벤츠 더 뉴 A클래스 세단 : 벤츠 A클래스 최초의
세단이다. 작은 세단이 얼마나 고급스러울 수 있
을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다. S-클래스에
적용된 최첨단 드라이빙어시스턴트 시스템과학
습기능을 갖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
BUX를 채택해 클래스를 뛰어넘는 가치를 지녔
다고 평가받고 있다. 뒷좌석 헤드룸은 길이가
944mm로 해당 세그먼트에서 가장 여유롭고, 트
렁크용량도420리터로꽤실용적이다.
▲BMW 뉴 3시리즈 : 스포츠세단의교과서라불리
는 BMW 3시리즈가진화했다. 이전모델대비 무
게를 55kg 줄였고 차체 구조 및 서스펜션 강성을
향상시켜더강력한스포츠주행이가능하다. BM
W최초로리프트지원댐퍼를장착해스포티함과
편안한 주행 사이의 균형도 잘 잡아냈다. 여기에
브랜드 최초로 ‘BMW 인텔리전트 개인비서’까지
장착해 혁신적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할 수 있
다. 원성열기자sereno@donga.com

쏘울 부스터, 디지털 세대의 취향 저격
닛산 엑스트레일·DS7 크로스백도신차
벤츠 ‘A클래스 최초 세단’ 기대감 증폭
뉴 푸조 508·BMW 뉴3 시리즈도 진화

▲애경 ‘오드리 햅번 컬렉션’

▲홈플러스 ‘남양3.4우유맛스틱’ ▲GS25 ‘클래식 턴테이블’
▲휠라 ‘2019 스프링 아우터
컬렉션’

▲현대카드 ‘뉴트로’캠페인

2019 기해년 소비 트렌드의 대표 키워드
라면 단연 ‘뉴트로(New-tro)’다.

새로움을 뜻하는 ‘뉴(New)’와 회상, 추
억 등을 의미하는 ‘레트로(Retro)’의 합성
어로 과거에 대한 향수를 현대적으로 재해
석해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. 중장년층에게
는 과거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향수어린 상
품이나 콘텐츠가 1020 젊은 세대에게는 경
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테마로 인식되면서
전 세대를 관통하는 감성으로 자리매김했
다. 더불어 전 세대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
전략으로도 활용되고 있다.

올해 설 선물세트에서도 뉴트로 감성을
겨냥한 상품들이 많다. 애경의 ‘오드리 햅
번 컬렉션’이 대표적으로 영화 ‘로마의 휴
일’로 유명한 스타 오드리 햅번의 이미지를
선물세트 디자인에 담았다. GS25가 설 선
물로 내놓은 클래식 오디오 턴테이블도 전
형적인 뉴트로 아이템. 나무 바디에 복고풍
디자인으로 만들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
활용 가능하다. 여기에 LP 외에 CD, 카세
트테이프, MP3, SD카드, 블루투스, 라디
오 등 다양한 기능을 가미했다.

설 선물이 아닌 일반 상품에서도 뉴트로
는 인기다. 홈플러스는 추억의 자판기 우유
맛을 재현한 ‘남양 3.4 우유맛 스틱’을, CU
는 1989년 델몬트 주스 광고에서 나온 유행
어 ‘따봉’을 차용한 오렌지주스를 판매 중

이다. GS25는 올해 첫 신제품으로 80년대
경양식집 메뉴를 본딴 ‘80년대 경양식 스타
일의 왕돈까스 도시락’을 선보였다.

패션은뉴트로트렌드에가장적극적인분
야다. 휠라의 ‘2019 스프링 아우터 컬렉션’은
브랜드 로고를 강조하는 과거 유행 디자인을
반영했다. 지유(GU)의 ‘진 컬렉션’은 허리선
을 높이고 발목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실루엣
등옛청바지를구현했다.이밖에현대카드는
오프라인공간인라이브러리에서‘뉴트로’콘
텐츠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.뮤직라이브러
리에서는 1980년대 씨티팝 및 디스코 음악
을, 쿠킹 라이브러리에서는 다방커피, 미숫
가루,계란빵등추억의맛을느낄수있는메
뉴를내놓고있다. 정정욱 기자 jjay@donga.com

뉴트로열풍…중장년층향수속에서1020세대감성을찾다

오드리햅번컬렉션·턴테이블등인기
자판기우유·경양식돈까스등도소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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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 2019년 소비 트렌드 ‘뉴트로’ 따라잡기

쌍용차 ‘렉스턴 스포츠칸’ 기아차 ‘쏘울 부스터’ 닛산 ‘엑스트레일’

DS 7 크로스백

현대차 콘셉트카 ‘르 필 루즈’

뉴 푸조 508벤츠 ‘더 뉴 A클래스’ 세단BMW ‘뉴 3시리즈’

<New+추억(Retro)>


